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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제이는 1988년 영국 런던 출생의  빼어난 가창력과 작사/작곡 실력까지 겸비한 영국의 솔로 싱어송라이터 이다. 
88년생이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운 폭발적인 가창력과 짙은 감성에 무대위에서 돋보이는 카리스마 까지 더해져 20
년~30년 음악활동을 해온 원로 가수의 느낌을 받고는 한다.

제시 제이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다. 11세 뮤지컬 [Whistle down the Wind]에 캐스팅이 되며 
음악과 쇼 비즈니스 업계에 등장하게 된다. 그 후에도 많은 오디션을 보며 음악활동을 해나간다. 16세 무렵에는 에이
미 와인하우스 뿐만 아니라 유수의 아티스트들을 배출한 브릿스쿨(Brit School)에 진학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음악을 
깊이 있게 배우며 꿈에 한발짝 다가가게 된다. 2007년에는 솔로로 데뷔를 하기 위해 한 음반사와 음반 계약을 맺었지
만 재정문제로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앨범 발매의 꿈이 무산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회사의 파산이 신의 한수 였
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음반사의 파산 이후 저스틴 팀버레이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마일리 사이러스, 크리스 브라운
등 유명 아티스트와 공동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마일리 사이러스에게 선물한 ‘Party in the U.S.A'가 성공을 거두
면서 많은 이들에게 작곡 능력까지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신디로퍼의 서포팅 싱어로
서 활약을 하기도 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차근차근 본인의 곡을 준비해온 제시 제이는 2010년 싱글앨범 ‘Do it like a dude'를 발
표했다. 이곡은 본래 다른 아티스트에게 주기 위해 만든곡이였으나 결국 본인이 부르게 되었는데 이 곡이 발매되자 마
자 영국 싱글차트(UK Singles Charts) 2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곡은 리한나의 곡 'Rude Boy'라는 곡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곡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곡은 대중들의 큰 호응 뿐만 아니라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곡을 통해 BBC에서는 주목해야 할 신예 아티스트 1위로 제시제이를 선정 하기로 했다. 
이후 랩퍼 B.o.B가 피처링한 두 번째 싱글 'Price Tag'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곡으로 2주간 UK차트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빌보드 차트 Hoy100 23위,  핫 댄스 클럽 플레이 차트 9위에 올랐다. 영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 음원사이트
에서도 1위,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차트 1위를 기록한다. 그야말고 제시제이가 전세계로 나가게 된 결정적인 곡
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는 기록들이다. 2011년 3월 한달동안은 국내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곡으로 집계가 되기
도 했다. 이후 영국에서 더블 플래티넘을 인증받으며 연간 싱글 차트 4위에 올랐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퀀터플 플
래티넘을 인증받았다. 그리고 미국에서 까지 플래티넘을 인증 받기도 했다. 

2011년 2월25일에는 드디어 그녀의 첫 정규 앨범 Who You Are를 발매한다. 이 앨범은 그녀가 6년간 작업한 결과물
로 알앤비를 바탕으로 빈티지 펑크, 소울, 스윙, 레게,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앨범으로 발매가 되자마자 10
만장이 팔리며 영굴 앨범차트 2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싱글이자 대표적인 히트곡으로 꼽히는 ‘Domino'를 발표 했다.  이 곡은 빌보드 Hot 100 차트에 6위를 기
록하였는데, 이는 제시 제이의 첫 번째 빌보드 탑텐 진입곡으로 더블 플래티넘을 인증받게 되며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는데 성공한다. 재미있는 점은 이곡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발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1위를 차지하였다. 
그 후 Re-Pack Deluxe Edition 앨범으로 Domino를 넣어 재발매를 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데뷔 후 Domino 까지
는 1년이라는 시간안에 이루어낸 일들이다. 새로운 스타의 등장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고 엄청난 결과들을 이루어 냈
다.

음악적인 부분 이외에도 남다른 패션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데 ‘게토 스타일’ 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본인
만의 패션, 스타일링 감각을 자신있게 뽐내며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거침없는 솔직함은 여러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은데 본인의 양성애를 당당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는 양성애가 아니라며 남자 친구와 사진
을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다양한 장르를 소화 하며 넓은 음역대를 풍부한 감성으로 표현하는 제시 제이.
아마 지금 대중음악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핫한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다. 


